
합성수지가공기계조합, 동아시아 4국 전시회 참여

합성수지가공기계조합은 2002년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4개국의 플래스틱기계 전시회에 한국기업관

을 개설키로 했다.

조합 주관의 한국기업관에 참가하면 정부예산에서 부스사용료(1개 부스로 한정)가 지원된다.

합성수지가공기계조합에 따르면,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플래스틱전(5월 15-18일)에는 부스 사용료의 70%가

지원된다. 또 중국 상하이 전시회(6월 25-29일)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전시회(9월 25-28일)에는 부스사용료 전액

이 지원될 예정이다.

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월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플래스틱산업전에는 코스닥기업인 우진세렉스를 비롯한 15

개 기업이 참가하기로 이미 결정됐다.

조합은 국가별로 부스 사용료에서 차이가 나지만 지원금액이 보통 600만원 수준은 되기 때문에 수출시장을 개

척하려는 플래스틱 가공기계 메이커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.

합성수지가공기계조합은 2000년 베트남 전시회를, 2001년에는 베트남 및 이집트 전시회의 한국관 개설을 주관했

으며 2002년에는 참가 국가를 4개국으로 늘렸다. (02)677-50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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